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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1

1. 전시의 개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전시실에

서는 2024년 10월 1일(화)부터 2024년 12월 31일

(화)까지, <혼신의 글쓰기: 김윤식의 한국현대문학

사>라는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거장인 김윤식 교수 

(1936~2018)는 2018년 10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68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1년까지 본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현재 한국 

국문학계를 이끌어 가는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김윤식 교수는 일평생 동안 200여 권의 저서를 남

겼다. 이러한 그의 업적을 위하여 전시가 기획되었

다. 전시는 1부 ‘시간: 책의 연대기’, 2부 ‘행위: 읽고, 

쓰고, 가르치기(제1장 쓰다, 제2장 만나다. 제3장 가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다. 한국 철도 문학과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작업과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 ojh6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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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다, 제4장 남기다)’, 3부 ‘공간-서재’로 이루어졌다.

2. 전시의 구성

전시의 구성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김윤식 교수의 저서들이 출간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각각의 시기별 저서의 서문과 목차를 읽으면서 김윤식 교수의 

폭넓은 학문적 성과를 체감하고,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문체의 글쓰기를 시도했던 그의 

글쓰기 인생을 마주하게 된다.

전시의 구성과 차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윤식의 책들을 출간 순서대로 배치한 제1부 

‘시간-책의 연대기’, 그가 수집한 자료들과 필기구, 원고, 강의록, 장례 때의 추도식 안내 

책자 등을 보여주는 제2부 ‘행위-읽고, 쓰고, 가르치기’, 그리고 그의 서재를 재현한 제3부 

‘공간-서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한 책들은 태블릿피시와 복사물을 통해 관람객이 서문과 

목차를 읽을 수 있게 했다. 

그가 주력한 문인 평전 분야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이광수의 그의 시대’ 연재 원고(원고 

제목은 ‘이광수와 그의 시절’)와 연재 구상 메모철, 1988년 9월20일 당시 한국일보 문학 

담당이었던 김훈 기자에게 보낸 편지 사본, 소설가 이청준이 동향 화가 김선두의 부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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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에게 선물하면서 보낸 짧은 편지, 1950년대의 습작 소설 원고와 구상 메모, 그리고 

그가 번역을 했지만 책으로 출간하지는 않은 지외르지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번역 원고 

등이 고인의 생전 자취를 생생하게 전해 준다. 마르크스주의자인 루카치의 책은 당시만 

해도 금기에 묶여 있어서 “서울대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명동 소피아 서점(독일어 책 

전문 서점)에서 산 것”이라고 가정혜씨는 알려주었다. 루카치는 헤겔과 함께 김윤식의 문학

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론가이고, 강의실에서 그는 루카치 ‘소설의 이론’ 도입부를 자주 

낭송했는데, 김윤식 자신의 번역은 널리 알려진 번역문과는 달라서 오히려 그의 체취를 

느끼게 한다.

전시 제2부 4장 ‘남기다’에는 김 교수 사후 가정혜씨가 서울대에 기증한 ‘김윤식 학술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윤식 학술상과 강좌 운영 규정이 전시되어 그가 거느린 그림자를 

알게 한다. 그와 함께, 2023년 3월에 최진석 등 공저자 5명이 쓴 학술논문 ‘김윤식과 우리 

시대, 인용의 인구사회학적 시좌’는 2004년에서 2019년까지 현대문학 분야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자들을 조사해 보여주는데, 김윤식이 3096번으로 단연 1위에 올라 있고 권영

민(962)과 김재용(847), 이광수(807)가 큰 차이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시에는 2001년 

9월 그가 행한 퇴임 강연 ‘갈 수 있고, 가야 할 길, 가버린 길’ 원고도 나와 있거니와, 전시장 

입구의 발췌문 패널에 그 강연 한 대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1

1 저서 200여종…김윤식 ‘혼신의 글쓰기’ 자취를 엿보다. <한겨레>. 2024년 10월 9일자. 




